
THE TOWN NEWS 21November 2, 2020   Vol. 1340여행

플람스바나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박물관에서 보

았던 초기 플람스바나 모델과 다름없이 네모나고 각진 초

록색 열차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앞에서 객차를 끌고 갈 

초현대식 기관차였다. 유선형으로 날씬하게 생긴 은빛 기

관차는 뒤에 달린 구식 플람스바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

며 마치 스타트를 앞둔 육상선수처럼 트랙 위에 서서 우리

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기대에 가득차 열차에 

올랐다. 

플람스바나 객실의 내부는 아주 넓었

고 온통 마호가니와 주황색으로 장식되

어 향수 어린 분위기를 자아냈다. 관광열

차이기 때문에 창문이 매우 커서 열차 내

부 어디서든 바깥이 잘 보였는데 비수기

라 관광객이 별로 없이 텅텅 비어서 가게 

된 것이 아이러니 하게 느껴졌다. 좌석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 곳이나 

원하는 곳에 앉으면 된다. 나는 일단 가

는 방향 오른쪽으로 좌석 전부를 차지하

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정확히 오후 2시 40분에 플람스바나는 

출발했다.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잿빛 속으로 미끄러지듯 

떠나는 열차는 앞으로 20개의 터널과 1개의 다리를 지나면

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노르웨이의 산천을 보여줄 것이다. 눈

과 얼음으로 덮인 바깥 경치와 달리 열차 실내는 훈훈하고 

안락해서 모두 외투를 벗고 자유롭게 앉아 바깥을 바라보

았다. 관광선이라 시속 25마일로 느리게 가는 열차는 덜컹

덜컹 정겨운 소리를 내며 달렸다.

노르웨이의 산천은 어디로 가던 산이나 협곡이 있고 그 밑

에 강이나 계곡이 있던가 평평한 지역이 펼쳐진다. 평지에

는 간혹 한적한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을 지나면 다시 험준

한 협곡과 강, 계곡, 평지가 되풀이된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풍경이 흑백으로 얼어 붙어 있어서 스산하고 적막하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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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지지만 그 스산하고 적막한 풍경이 바로 때묻지 않고 자

연 그대로 보존 된 노르웨이의 겨울이었다. 

플람스바나는 계속 달렸다. 산을 깎아 만든 기찻길이라 마

치 절벽에 붙어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창으로 내다보

면 철도 바로 밑에 얼음이 떠내려가는 강이 흐르고 있어 마

치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다가 금방 어두운 터널로 쑥 

들어가기도 하면서 쉴 새 없이 앞으로 간다. 한쪽으로 마을

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 창에 얼굴을 

대고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모두 플람스

바나 여행에 푹 빠져들었다. 

한참 달리던 기차가 또 하나 터널을 

앞에 두고 갑자기 정차한다. 그곳은 노

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휴스포센

(Kjosfossen)이었다. 여기서 5분 쉬어 간

다는 안내 방송이 나와 관광객들이 모두 

내렸다. 약 225미터 높이의 S자형 폭포

는 천둥소리를 내며 세차게 쏟아져 여름

에는 앞에서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옷이 

다 젖는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은 거대한 얼음 폭포였다. 강물이 산 위로 

넘쳐 쏟아져 내리는 듯한 폭포가 통째로 얼어 있는 광경은 

생전 처음 보는 장관이었다. 사방을 둘러 보니 폭포뿐만 아

니라 모든 것이 얼어 있는 얼음 세상이다. 온 천지를 울리는 

휴스포센의 거센 물줄기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렇

게 꽁꽁 얼어 붙은 휴스포센을 언제 또 볼 수 있으랴 싶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열차가 출발한다

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모두 올라타자 플람스바나는 출발

하며 앞에 뚫린 터널로 천천히 들어갔다. 이 터널은‘머리핀’ 

터널이라고 불리는데 터널 안에서 기차가 180도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제 다음 목적지 뮈

르달 쪽으로 향한다. 뮈르달에는 3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

다. 날은 벌써 어둑하게 저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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